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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가 인지하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맞벌이부모의행복감에대한상호작용형태를이해하기위해시행되었다. 연구의대상자는한국아동패널(2015) 8차년도의

본조사와어머니, 아버지설문조사에모두참여한총 1462쌍의부모중맞벌이를하는부모 630쌍이었으며, 자기-상대방상

호의존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근거로하여분석하였다. 본연구결과부모의일-가정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행복감에 자기 효과가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일-가정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상대방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맞벌이부모의행복감을증가시킬수있는중재와프로그램개발에기초자

료를제공하였다는데의의가있으며, 맞벌이부모의행복감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부모를한단위로구성하여중재와교육

이제공되는것이필요하다. 부모의행복감은자녀가성장하거나시간에따라달라질것으로예상되는바시간의흐름에따른

부모의 행복감의 영향요인의 변화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patterns of dual-income 

parents' happiness by confirming the effec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recognized by dual-income parents on 

parental happines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30 pairs of dual-income parents out of 1462 pairs of parents who 

participated in both the main questionnaire and in the mother and father questionnaires in the 8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5), and they were analyzed based on the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gain and strain of parents' work-family reconciliation had an actor effect on parents' 

happiness, and the gain and strain of father work-family reconciliation had a partner effect on mother's happiness.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on intervention and program development that could increase 

the happiness of dual-income par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dual-income par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tervention and education. In the future, we propose a study to confirm changes in influencing factors of 

parents' happiness according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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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개인적 수준의 삶의 목표를 넘

어서 국가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UN (United 

Nations)과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국민 삶의 질을 1

인당 GDP (Gross Domestic Product)로 측정하는 단계

에서 벗어나 행복지수로 측정하고 있다[1]. 특히 아동기

의 행복감은 성인기와 노년기의 행복감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동들의 행복감을증진시키는 것은국민의행복

지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2].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부모의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과 직결되는

요인으로, 부모가 행복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

한 긍정적인양육태도를 유지하게되고 바람직한상호작

용을 하게 됨으로써 아동은 사회적·정서적인 안정감을

통해 행복감이 증가하게 된다[3]. 결국 국민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부모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적

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3].

부모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상향

적 요인들과 하향적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향적

요인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로 설명되어지는 외적인

요인들을 의미하며하향적요인들은인간의심리적특성

및 관계적 변인을 의미한다[4]. 과거에는 소득, 학력, 직

업, 종교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상향적 요인들

이 행복감을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

만, 상향적 요인과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연구[4]에 의하면 상향적 요인들은선행연구들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인구사회학적인 변인들이 행복감

에미치는영향은비일관적이라는것을알수 있다. 반면

한국은 집단주의적 문화가 특징적이기 때문에 하향적인

요인들이 상향적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 부모의 행복감과 관련된 하양적 요인

들로는 자아존중감, 낙천성, 자율성, 우울, 불안, 부모-자

녀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최근 통계에따르면배우자가있는가구중맞벌이 가

구의 비율은 44.9%로 나타났으며[6], 맞벌이 부모가 증

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지적인 요인이 부모

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하향적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 육아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 담당자인

어머니는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을 잘 돌

보지못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호소하게되고, 일과

가정에대한 갈등이 어머니의행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7]. 또한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로 인해

아버지들도 육아와 가사분담의 역할을 담당하는 비중이

증가하게되면서일과육아에대한 스트레스가증가하고

있고 이는 아버지의 부정적인심리적상태를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8]. 

맞벌이 부모와 관련된 연구들의 대부분은 일-가정 양

립에대한갈등과 부정적인 측면이 설명되고있지만, 맞

벌이 부모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인식

하는 것이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인식하고 있다[9]. 맞

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0]에 의하면, 맞벌

이 가정의 아버지들은어머니에비해상대적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분담하고 있는 추세이며,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들이 가

사와 자녀양육활동을일터에서의 어떠한 활동보다도더

즐겁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맞벌

이 가정의 아버지의 일-가정에대한 긍정적인태도는생

활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아버지

의 일과 가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어머

니의 심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

지의 양육태도[12] 역할지능[13], 양육스트레스[14], 양

육참여도[15]가 아버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 및 소득[16] 자녀

의 수[17], 우울[18], 부모의 성격, 자녀와의 관계[19]가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선행연구들은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한 단위로 구성

하여 연구하였다는 것과 최근 강조되고 있는 맞벌이 부

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인을 주요 변인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배우자는 부부사이에 가

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유의미한 사람이자, 양방향

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행복감과

같이 상호작용이적용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접근할 때는

부모를 한 단위로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20]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

여 행복감을 확인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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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근거로 하여 맞벌이 부모가 인지하는 일-가정 양립의 이

점과 갈등이 부모의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맞벌이부모의행복감에 대한상호작용 형

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연구는 맞벌이 부모의일-가정 양립의 이점과갈등

및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

과를확인함으로써맞벌이부모의행복감에대한간호중

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행복감의 정

도를 확인한다.

2)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행복감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다.

3)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행복감에미

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조사 8차년도(2015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한 서술

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2015) 8차 년도의 본조

사와 어머니, 아버지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1462쌍

의 부모중 맞벌이를 하는 부모총 630쌍을 최종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경로분석에서 표본 수는 최소

200명 이상이 적합하므로, 본 연구에서 630쌍의 부모는

경로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표본 수로 확인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들은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조사

(2015년)에서 측정된 항목들의 일부로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정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머니, 아버지 설문지

에 공통으로 구성된 나이, 교육수준, 직업, 아동의 연령, 

아동의 성별을 선정하였다.

2.3.2 일-가정 양립의 이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일-가정 양립의 이점은

Marshall과 Barnett (1993)[2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총 11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었으

며, 점수가높을수록 일-가정양립의이점의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Marshall과 Barnett (1993)의 연구[21]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5(아버지)과 .86(어

머니)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3(아

버지)과 .91(어머니)이었다.

2.3.3 일-가정 양립의 갈등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일-가정 양립의 갈등은

Marshall과 Barnett (1993)[2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총 15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었으

며, 점수가높을수록 일-가정양립의갈등의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Marshall과 Barnett (1993)의 연구[21]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8(아버지)-.81(어머

니)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7(아버

지)과 .90(어머니)이었다.

2.3.4 행복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행복감은 Lyubomirsky과

Lepper(1999)[22]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

하며 총 4문항(7점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행보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yubomirsky

과 Lepper(1999)의연구[22]에서도구의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4-.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3(아버지)과 .91(어머니)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alpha .88(아버지)과 .90(어머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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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에서 운영하는 한국아

동패널(http://panel.kicce.re.kr)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 받았으

며, 제공된자료는 개인정보를알 수있는민감한 자료들

은 삭제된 상태로 제공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1040549-180331 

-SB-0036-01) 시행되었다. 자료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입력, 및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 프로

그램과 AMOS 18.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

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들

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및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일-가정 양립의 이점

과 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분석을 통해 자

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버지의 평균 연령 40.31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

37.89세이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 이

상 348명(525.2%)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

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310명(4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직업군에서 중에서는 관리자

및 사무직이 325명(51.6%), 어머니의 경우도 관리자 및

사무직이 422명(6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평균 80.0개월이며, 아동의 성별이 남아

인 경우가 318명(50.5%), 여아인 경우가 312명(49.5%)

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30 dyads)

Variables Category
Father Mother

n % n %

Age (yr)

≦35 65 10.3 158 25.1

36-40 279 44.3 342 54.3

41-45 218 34.6 104 16.5

≧46 68 10.8 26 4.1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3 0.5 2 0.3

high school 147 23.3 145 23.0

College 132 21.0 173 27.5

Over bachelor's degree 348 55.2 310 49.2

Occupation

Manager or white collar job 325 51.6 422 67.0

Service sector or sales person 96 15.2 122 19.4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9 1.4 2 0.3

Engineer or machine fabricators 161 25.6 21 3.3

Simple labor 19 3.0 25 4.0

Others 20 3.2 38 6.0

Age of Child (month) 88.0±1.53

Sex of Child
Male 318(50.5)

Female 312(49.5)

3.2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및 행복감의 

정도

각 측정변인은 왜도의 절대값은 2를 넘지 않고, 첨도

의 절대값은 4를 넘지 않아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의 이점은 아버지가 평균 3.73

점으로 어머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가정 양

립의 갈등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은 평균 5.31점

으로아버지의행복감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Table 2]. 

Table 2. The level of variables of father and mother

                                   (N=630 dyads)

Variables
Father Mother

M±SD Skewness Kurtosis M±SD Skewness Kurtosis

Work-family 

gain

3.73±

0.56
-0.15 0.08

3.65±

0.52
-0.27 0.80

Work-family 

strain

2.42±

0.59
-0.01 -0.12

2.74±

0.66
-0.08 -0.15

Happiness
5.27±

1.02
-0.12 -0.61

5.31±

1.03
-0.49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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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각 변수들은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의 절대값은 모두 .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

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4 측정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행복감에 미치

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χ2/df=2.80, NFI=0.99, 

CFI=0.99, TLI,=0.99, RMSEA=0.05로 확인되어 전반적

인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은 행복감에 자기 효과(아버지 β

=.37, p<.001; 어머니 β=.2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일-가정양립의갈등도 행복감에자기 효과(아

버지 β=-.25, p<.001; 어머니 β=-.13, p<.001)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β=.13, 

p=.002)과 갈등(β=-.18, p<.001)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일-가

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아버지의 행복감에 상대방 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부

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및 행복감 간의 관계

에서 부모의 자기효과와상대방효과를확인하기 시행된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은 행복감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

모를 대상으로 한 일 가정 양립에 관한 선행연구[9]에서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연령과 학

력, 가구 소득에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는

어머니의사회활동 이유가 자아실현의욕구로강하게작

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스트

레스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될 수도 있다는것과유사하다. 또한 아버

지의 경우도 가정에서 자녀 돌봄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630 dyads)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1: Work-family gain (Father) 1

X2: Work-family strain (Father) -.38 1

X3: Work-family gain (Mother) .20 -.13 1

X4: Work-family strain (Mother) -.12 .14 -.34 1

X5: Happiness (Father) .47 -.41 .15 -.10 1

X6: Happiness (Mother) .26 -.28 .30 -.24 .39 1

*p<0.001

Table 4. Estimates of variabl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N=630 dyad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β B S.E C.R p

Work-family gain (Husband) ---->

Happiness (Husband)

.37 .67 .06 9.71 <0.001

Work-family strain (Husband) ----> -.25 -.45 .07 -6.75 <.001

Work-family gain (Wife) ----> .04 .08 .07 1.02 .306

Work-family strain (Wife) ----> -.01 -0.2 .05 -0.13 .897

Work-family gain (Husband) ---->

Happiness (Wife)

.13 .26 .07 3.16 .002

Work-family strain (Husband) ----> -.18 -.31 .07 -4.47 <.001

Work-family gain (Wife) ----> .21 .40 .08 5.13 <.001

Work-family strain (Wife) ----> -.13 -.20 .06 -3.17 .002

CR=Critical ration,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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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가질 수있기때문에[23]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양

립에대한 긍정적인인식이부모가인지하는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모를

접하는 의료인들은맞벌이부모가경험하게되는사회적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일-가정 양립이 개인에게 성취감이나 보람과 같이 산술

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이점을 안겨주면서삶을 긍정적으

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뿐

만 아니라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둘째, 일-가정 양립의 갈등도 행복감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모를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24]에서부모가 직장 및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갈등은 직장 및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맞벌이 부모에게

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중역할에대한 부담감과스트레스가 작용을 하

게 되고, 특히 가정에서 직장으로 전이되는 긴장갈등은

직무몰입에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9]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은 부모의 행복감을 저하시

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모를 접하는 의료

인들은 일-가정 양립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증

진시킬 수 있는방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필

요하며, 일-가정 양립으로인한 갈등을 감소시킬수 있는

사회적자원들을모색함으로써삶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도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을 증진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의일-가정 양립의이점과 갈등은어머니

의 행복감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

머니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아버지의 행복감

에 상대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를 한 단위로 형성하

여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

구가 미비하여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의 일과 가정에 대한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는

선행연구 결과[11]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

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지는 가정에서의역할이강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정과 일 양립시의 태

도나 인식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9]. 그러므로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는 부모를 한 단위로 구성하여 중재와 교육

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아버지의일과가정양

립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대한 부분은 사회제도적인 차

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근거로 하여

맞벌이 부모가 인지하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행복감에 미치는지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상호작용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연구결과 부

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행복감에자기 효과

가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일-가정 양립의 이

점과 갈등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조사 8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및 행복

감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가 성장

하거나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간의

흐름에따른 부모의 행복감의영향요인의 변화를 확인하

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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